


에콰도르 장다슬 전수미 선교사의 41번째 선교소식 2018년 6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적도의 나라 남미 에콰도르에서 문안드립니다.

늘 저희 사역과 가정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씨닌까이(Sinincay) 교회 및 어린이센터 건축 소식과 아래의 중보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부탁드립니다.
꾸엥까 씨닌까이 교회 및 어린이센터 건축소식
저희는 지난해부터 꾸엥까 씨닌까이 지역에 교회 및 어린이센터를 구축을 목표로 시청에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수개월동안 기도하며 수속절차를 밟았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로 드디어 지난 5월 말에 허가를 받게 되어 건축을 시작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6월 중보기도제목

1. 교회와 어린이센터 건축과 사역을 위해 - 
이제 건축허가를 받고 시작된 씨닌까이 교회와 어린이센터 건축의 모든 공정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모자라는 건축비가 조속히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반기 중 방과후학교와 급식사역이, 내년에는 어린이청소년 결연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예배를 통해 개신교회가 없는 씨닌까이 지역에 첫 예배가 드려지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 동역자를 위해 - 
현재 함께 교제하고 있는 존 하이로 목사와 새로운 교회와 센터 오픈을 위한 협력을 기도하며 구상 중입니다. 존 목사를 통해 저희 사역을 함께 도울 동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하반기부터 시작될 사역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3.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 -
힘겹게 유학의 길을 떠나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두 아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큰 아들 장한이는BCIT대학(기계공학과2년제)을 졸업합니다. 이제 노동허가 수속과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둘째 아들 장하늘(빅토리아  대학 컴퓨터(로봇)공학과 1학년)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아르바이트 중이며 올해9월에 2학년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비록 부모와 떨어져 있지만 두 아들들이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둘째 아들의 학비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선교사 부부의 영, 육, 혼의 강건함을 위해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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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닌까이 지역 교회 및 어린이센터 건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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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적도의 땅 에콰도르에서 장다슬 전수미 올림

